보도자료
스토리닥터, 감정·리듬 기반 AI하이브리드 집필 플랫폼 공식 출범
― 3일 샘플·4주 완성·전액 환불 보장, 대필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서울, 2025년 9월 11일 – 스토리닥터가 세계 최초로 감정과 리듬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집필 플랫폼을 공식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출범으로 자서전·회고록, 드라마·시나리오, 카피라이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납기와 전례 없는 보장 제도를 동시에 제시한다.
핵심 서비스 약속
3일 내 목차·샘플 제공→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 환불
4주 내 원고 완성(급행/여유 옵션 선택 가능)
프리미엄 옵션 선택시 경쟁작보다 대표 3社 AI평가기준 품질이 낮으면 전액 환불
기술적 차별성
스토리닥터는 GPT의 기계적 한계를 넘어, 12개 집필 모듈과 160개 논리회로로 작동한다.
이 특별한 구조의 인터페이스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다.
EmotionCore·RhythmSync: 감정과 리듬 제어
LogicFlow·StructureBuilder: 논리적 전개 강화
Contextualizer·InsightEngine: 장편에서도 맥락 유지
VoiceFinder: 저자 고유의 목소리 구현
창업자 배경
스토리닥터의 창업자는 1999년 인터넷 서비스 ‘슈퍼보드닷컴’을 창업해 랭키닷컴 종합 1위, 알렉사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엽기적인 그녀』 출판으로 한류문화 초기 대표작을 선보였으며, 2006년에는 국내 최초 인터넷 마케팅 실무서 『인터넷 게릴라 마케팅』을 집필했다. 20여 년간 2만 명 이상의 벤처·창업자를 교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글쓰기 AI의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시장 전망
국내 대필 시장: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 수요
글로벌 고스트라이팅 시장: 2024년 12~42억 달러 → 2030년 70억 달러 이상 성장 예상
생성형 AI 콘텐츠 시장: 2023년 116억 달러 → 2033년 1,753억 달러 급성장 전망
스토리닥터는 이 세 흐름—대필, 출판, AI—을 융합해 새로운 집필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관계자 발언
“우리는 글을 ‘찍어내는’ AI가 아닙니다. 감정과 리듬으로 글을 완성하는 지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대필·출판·AI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s://storydoctor.co.kr
문의: edit@storydoctor.co.kr/ 050-5674-4479

기사 예시문 2개

스토리닥터, 감정·리듬 기반 집필 플랫폼 공개
[서울=○○일보] 글쓰기 플랫폼 스토리닥터가 감정과 리듬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집필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 GPT 인공지능이 가진 맥락 단절과 반복 문제를 보완해 긴 글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토리닥터는 자서전·회고록, 드라마·시나리오,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3~5일 내 목차와 샘플 제공 △4주 내 원고 완성 △경쟁작보다 품질이 낮을 경우 전액 환불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표준형은 2회 수정이 기본이며, 프리미엄 서비스(50% 할증)는 무제한 수정이 가능하다.
회사는 이번 시스템에 12개의 글쓰기 모듈과 160개의 논리회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motionCore와 RhythmSync는 감정과 리듬을 제어하고, LogicFlow와 StructureBuilder는 전개의 논리를 강화한다. Contextualizer와 InsightEngine은 자료 분석과 맥락 연결을 담당하며, StyleAdjuster와 VoiceFinder는 글의 문체와 화자의 개성을 유지한다.
스토리닥터 관계자는 “GPT 기반의 인공지능은 긴 글에서 맥락을 잃기 쉽다”며 “이번 시스템은 감정·리듬 기반 제어와 다중 모듈 설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집필 결과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닥터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https://storydoctor.co.kr

AI와 사람의 공진(共振), 글쓰기에 새 길을 열다 — 스토리닥터 공식 출범
“내 목소리로, 내 감정이 담긴 책을 남기고 싶다.”
 디지털 시대, 누구나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책을 완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새로운 집필 플랫폼 **‘스토리닥터’**가 등장했다.
스토리닥터는 기존 GPT 기반 자동 글쓰기와 달리, 감정과 맥락을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AI를 적용한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말투와 감정 톤을 반영해 “내가 쓴 듯한 원고”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회사 측은 이 방식을 “160개의 논리 회로와 12개 글쓰기 모듈”이라고 설명한다. 글을 시작·전개·마무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규칙이 작동해, 사람의 글쓰기와 유사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서비스 영역은 자서전·회고록, 기획 원고, 드라마·시나리오, 광고 카피 등 다양하다. 가격 체계도 명확하다. 기본 서비스는 3~5일 내 목차와 샘플을 제공하고, 4주 내 최종 원고를 완성한다. 표준형은 2회 무료 수정 보장, 프리미엄(50% 할증)은 무제한 수정을 제공한다. 창업자는 “대부분 1~2회 수정에서 이미 경쟁작을 능가하는 원고가 나오므로 굳이 프리미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계약기간 내 품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액 환불도 보장한다.
스토리닥터의 창업자는 낯선 이름이 아니다. 1999년 슈퍼보드닷컴이라는 인터넷 초기 게시판 회사로 6개월간 국내 트래픽 랭킹 1위를 달성했고 한류문화의 효시가 된 엽기적인 그녀를 출판했으며, 2006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마케팅 실무서 『인터넷 게릴라 마케팅』을 집필했고, 이 책은 2009년 개정판까지 출간되며 인터넷마케팅 업계 언어를 사실상 정립했다. 20여 년간 2만 명 이상의 벤처·창업자에게 강의한 경험도 있다. 그는 “당시 인터넷 광고 시장의 언어를 정리했던 것처럼, 이제는 글쓰기 AI의 언어를 새롭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필 시장은 이미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수요가 존재한다. 해외 고스트라이팅 시장은 2024년 12~42억 달러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7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가출판 시장까지 합치면 수십억 달러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생성형 AI 콘텐츠 시장은 2023년 116억 달러에서 2033년 1,753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리닥터는 이 세 흐름—대필 시장, 출판 시장, AI 시장—을 한데 묶어낸 서비스로 평가된다.
기술적 설명은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GPT가 만들어내는 기계적 문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원고를 만든다”는 점이다. 창업자는 “우리가 드리는 초고를 받아보고 10% 이상 수정을 제안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일류 문인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토리닥터는 단순한 글쓰기 대행이 아니라, 새로운 ‘글쓰기 경험’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반적가와 달리 AI는 언어장벽이 없다는 점에서 이 시도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리닥터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https://storydoctor.co.kr


심층 취재용 백그라운드 자료
1. 기술적 차별성: 일반 GPT vs. 스토리닥터
	구분
	일반 GPT
	스토리닥터 AI

	감정
	감정 어휘에 의존
	EmotionCore·EmotionBalancer로 흐름 전반에 자연스러운 감정 구현

	리듬
	문장 단위 불규칙
	RhythmSync로 호흡·템포 일관성 유지

	논리
	비약·중복 빈번
	LogicFlow·StructureBuilder로 논리적 일관성 강화

	맥락
	장기 맥락 약함
	Contextualizer·InsightEngine이 장편에도 맥락 유지

	창의성
	예측 가능한 발상
	CreativeSynthesizer·NarrativeDriver로 새로운 전개

	개성
	화자 톤 균질
	VoiceFinder로 브랜드·인물 고유 톤 구현


2. 감정·리듬 기반 원리
- EmotionCore: 텍스트에서 감정 곡선을 추출해 기승전결에 맞게 반영
- RhythmSync: 문장 길이, 쉼표, 단락 배치를 리듬 단위로 감지해 몰입도 유지
3. 12개 모듈과 160논리회로의 구체 기능
- 구조/논리: LogicFlow, StructureBuilder
- 맥락/분석: Contextualizer, InsightEngine
- 감정/톤: EmotionCore, EmotionBalancer, StyleAdjuster
- 창의성/전개: CreativeSynthesizer, NarrativeDriver
- 개성/최적화: VoiceFinder, OptimizationCore
4. 서비스별 적용 효과
- 자서전/회고록: 인물의 목소리·감정을 생생하게 복원
- 드라마/시나리오: 장편에서도 캐릭터 톤과 감정선 유지
- 카피라이팅: 단문 카피에도 브랜드의 톤&보이스를 정밀히 설계
5. 보장 제도
스토리닥터는 자서전·회고록, 드라마·시나리오,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3~5일 내 목차와 샘플 제공 △4주 내 원고 완성 △경쟁작보다 낮을 경우 전액 환불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표준형은 2회 수정이 기본이며, 프리미엄 서비스(50% 할증)는 무제한 수정이 가능하다.
스토리닥터는 자서전·회고록, 드라마·시나리오,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3~5일 내 목차와 샘플 제공 △4주 내 원고 완성 △경쟁작보다 낮을 경우 전액 환불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표준형은 2회 수정이 기본이며, 프리미엄 서비스(50% 할증)는 무제한 수정이 가능하다.
- ChatGPT·Gemini·DeepSeek 등 다중 AI 검증 리포트 제공


Q&A (스토리닥터 기술 설명)
Q1. ‘감정·리듬 기반 하이브리드 AI’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기존 AI는 텍스트를 단순 계산해 확률적으로 문장을 이어갑니다. 스토리닥터는 여기에 감정값·맥락값·논리값이라는 추가 축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맞는 수준을 넘어, 저자의 감정 톤과 서사의 맥락을 반영해 글이 완성됩니다.
Q2. 160개의 논리회로, 12개의 모듈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 단순히 ‘회로’라는 하드웨어 개념이 아닙니다. 글쓰기 과정을 160개 세부 규칙 단위로 쪼개고, 이를 12개 모듈(예: 서론 구성, 사례 배치, 감정 증폭, 결론 압축 등)로 묶어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글을 쓸 때처럼 단계별 판단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Q3. GPT 같은 기존 AI와 무엇이 다릅니까? 
→ GPT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결과물이 종종 기계적이고 개성이 약합니다. 스토리닥터는 같은 주제를 다뤄도 저자의 어투·감정·이야기 흐름을 반영해 “내가 쓴 듯한 원고”를 완성합니다. 기자님이 같은 질문을 두 시스템에 동시에 넣어보시면, 톤과 결과물의 질적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Q4. GPT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맞습니다. GPT 자체의 기본 엔진만 놓고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닥터는 GP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60개 규칙·12개 모듈이라는 별도 지능 층위를 겹쳐서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엔진은 같아도 ‘변속기·핸들·차체 설계’가 다르니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Q5. 실제로 원고를 맡기면 어떤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 기존 AI 원고는 “보고서처럼 깔끔한 글”이라면, 스토리닥터는 “저자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인터뷰하면서 말투와 언어습관을 파악하여 원하실 경우 글 속에 반영합니다. 또한 감정과 맥락이 녹아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읽을 때 사람이 쓴 글처럼 울림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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